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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15일 싱가폴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 성황리 종료, 문대통령 등 각국 정상 관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함께 11일부터 15

일까지 5일간 싱가폴에서 개최된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홍보하고, 세계 18개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ㅇ 한국 외 싱가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등 총 7개 국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각국의 스마트시티 현황과 아세안 국가들

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계획 등을 다채로운 형태로 전시하여 전 

세계 주요국 정부 및 언론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 한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의 비전과 주요 스마트

솔루션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향후 우리 스마트시티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했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스마트시티 협력 현황과

향후 계획(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시범사업)도 전시하였다.

ㅇ 특히, 한국은 RFID를 활용한 대형 멀티영상(세종 국가시범도시 

소개, LH)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슬라이딩 스크린(부산 국가

시범도시 소개, K-water)을 전시매체로 활용하여, 판넬과 디스플

레이를 주로 활용한 타국에 비해 더 큰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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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18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행사와 

함께 개최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세안 각국의 정상과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ㅇ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 전시관을 3차례나 방문

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주요 솔루션(스마트 물관리, 스마트 안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특히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의 

안전과 상수도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국의 스마트 솔

루션에 관심을 보였다.

ㅇ 그 외, 아세안 사무총장, 캄보디아 정무장관, 러시아 부총리, 브루

나이 재무장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싱가폴 스마트

네이션청 등 10개국 이상의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MediaCorp(싱가포르) 및 CCTV(중국) 등 주요 언론사들도 한국 

부스를 방문하고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 11.11(월) MediaCorp 인터뷰(K-water) / 11.14(수) CCTV 방송인터뷰(이성해 도시정책관)

□ 15일 한국 부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증강현실(AR)을 구현한 

슬라이딩 스크린을 직접 클릭하면서 국가시범도시의 주요 솔루션을

관람하였고,

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에서 우리의 최첨단 ICT
기술과 도시개발 경험을 최대한 응집하여 세계 선도적인 스마

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의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이번 전시회는 한국형 스마트

시티의 강점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소중한 기회”라고 하면서,

ㅇ “이를 계기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임정환 사무관(☎ 044-201-48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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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전시회 주요사진


